
J East Asian Soc Diet Life
33(6): 492∼502 (2023)
http://dx.doi.org/10.17495/easdl.2023.12.33.6.492

492

서 론

대학생은 성장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이 시

기의 식행동에 의해 성인기와 노년기의 건강상태가 결정되

며, 졸업 이후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구성하고 부모가 되어
가정과 사회의 식생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올바

른 식생활과 매끼 균형 잡힌 영양섭취는 매우 중요하다(Kim 
KH 2003; Park SW 2004; Lee GM 2011; Kwon SJ 등 2012; 
Min KJ 등 2017). 그러나 대학생들은 젊고 건강하다는 생각
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낮고 중․고등학교와 다른 불규칙

한 수업시간과 방과 후 아르바이트, 외모에 대한 관심, 제한
된 경제력 등으로 인하여 아침 결식과 야식, 외식 등의 불규

칙한 식사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Bae YJ 2007; Lee GM 
2011). 또한 대학생들은 생활방식을 독립적으로 하면서 학교
생활의 부적응, 진로 문제, 취업 문제, 이성문제 등으로 스트
레스를 받아 여러 가지 건강문제가 있으며(Jang JS & Hong 
MS 2013), 아침결식을 하는 대학생도 74%로 많았고,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는 대학생도 7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므로
(Lee GM 2011)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식사를통한영양섭취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생활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Kim KH 2003). 대학생들은 빈열량 식품 및
비타민과 무기질 등 미량영양소가 부족한 영양밀도가 낮은

간식 섭취, 과다한 음주, 편의식품 및 가공식품의 섭취 증가
로 전반적인 식사의 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ae YJ 
2007; Lee GM 2011; Kim MH 2013; Jun YS 등 2015).
편의점은 소매점과 슈퍼마켓, 패스트푸드점 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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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at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and analyzed the use of convenience foods and the 
satisfaction with their quality at convenience stores according to the eating behavior to identify the related factors that 
influence the choice of such food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22 to June 9, 2023,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Southern Gyeonggi who had experience using convenience stores, and the valid responses of a final set of 203 people 
(analysis rate of 88.0%) were analyzed. As per the results, 91 university students (44.8%) responded that they ate regularly, 
and 112 (55.2%) responded that their eating patterns were irregular.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responded that their eating 
habits were irregular, but there was a tendency to eat regularly as they progressed to senior years. The majority of respondents 
(152, 74.9%) said they lived at home with their parents, and thes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eat regularly. Among the 
university students, 193 (95.1%) had experience purchasing convenience foods. Many university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purchased convenience foods once or twice a week, and the university students who ate irregularly appeared to have a high 
frequency of purchasing convenience foods. Convenience food purchases were most often made between 5 and 8 pm.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al regularity and convenience food purchasing tim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s the purchase amount was small, less than 5,000 won. Ramen was most often chosen as a meal replacement convenience 
food and university students who ate irregularly used convenience food as a meal replacement more than those who ate 
regularly. An assessment of their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convenience foods showed that satisfaction with ‘hygiene’ 
was the highest, and that with ‘nutrition’ was the lowest.

Key words: convenience food, eating behavior, usage status,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Ok-Sun Kim, Tel: +82-31-299-3680, Fax: 
+82-299-3609, E-mail: okboog@jangan.ac.kr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7495/easdl.2023.12.33.6.492&domain=http://easdl.org/&uri_scheme=http:&cm_version=v1.5


33(6): 492∼502 (2023) 대학생 식행동에 따른 편의점 편의식품 이용실태 및 만족도 493

제한점을 보완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영업, 다양한 프로모션
을 통하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언제든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포에서 신속한 구매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제공하는 소매업태로 인구구조, 세대구조, 취업구조, 소비구
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등장하게 되었다(Terasaka A 
1998; Kim HS & Cho JR 2010).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편의
식품은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한

조리과정만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포장한

완전, 반조리 제품으로 신선편의식품, 즉석섭취식품, 즉석조
리식품, 간편조리세트의 4가지 유형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직접 식사를 조리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

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편의식품의 요구 및 수요는 급진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Kim YA 등 2014; Kwon SO 등
2022). 최근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와 유튜브, 
TV의 다양한 먹는 방송의 증가로 빠르게 편의식품에 대한
소개와 홍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hin GN 등
2017). 또한 같은 편의식품이라도 편리성을 추구하는 현대인
의 요구에 따라 대학생들의 편의점을 이용한 편의식품의 구

매가 증가하고 있으며(Moon SJ 등 2017), 대학생들은 건강
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제한된 영양지식, 제한된 경제력으로
저렴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편의점 편의식품을 식사대

용으로 자주 섭취하고 있었고, 조리능력이 부족하여 편의식
품의 조리방법으로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쉽게 데워먹는

방법을 선호하였다(Shin GN 등 2017). 2017년부터 편의식품
섭취현황을 조사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 청소년

네 명 중 한 명이 균형 잡힌 영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패스트

푸드와 라면 같은 편의식품으로 주 3회 이상 식사를 대체하
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Kim JH 등 2018), 대학생들이
식사대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편의식품으로는 컵라면,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순으로나타났다(Lim YS 등 2005). 청주지
역 대학생의 편의점 편의식품 섭취빈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3회 정도 편의점 편의식품을 이용하는 대학생
이 많았으며, 월 5회 이상 섭취하고 있는 대학생 군에서 불
규칙한 식사 시간, 아침 결식, 빈번한 간식 및 야식 이용 등
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이 나타났다(Pae MK 2016). 편의
식품은 고열량, 고지방, 고염식이 대부분으로 설탕과 지방
함량이많고, 칼슘과철등의무기질, 비타민 C, 엽산, 식이섬
유소의 함량은 낮아 지나친 섭취는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Pae MK 2016; Park SK & Lee JH 2020). 선행연구에서
편의식품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는 비만(Xu 
S & Xue Y 2016), 고혈압(Thompson J 2017), 아토피 피부염
(Cho SI 등 2020)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성인에게는 관상동맥
질환(Duffey KJ 등 2007)을 야기할 수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
와 우울감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Moon SJ 2017). 또한 편

의식품은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기호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

러 가지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섭취

하는 것은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다(Pae MK 2016). 
대학생들의 편의점 편의식품 이용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대학생의 거주형태에 따라 편의식품 이용실태(Lee KA 등
2010)를 보고한 연구, 대학가 주변 편의점 식사대용 편의식
의 영양을 평가한 연구(Shin GN 등 2017), 청주지역 대학생
을 대상으로 편의점 편의식품 섭취 빈도에 따른 식습관 및

식품첨가물 관련 인식에 대한 연구(Pae MK 2016), 충북지역
을 중십으로 대학생 대상 편의점 디저트 구매 실태, 선호도
및만족도를 조사한연구가있었다(Lee GE 등 2021). 바람직
하지 못한 식습관은 20대 후반부터 바꾸기 어렵다고 알려진
상황에서(Lee SL & Lee SH 2015), 이 시기의대학생의어떠
한 식행동이 올바른 식품의 선택과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

도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식행동을 조사하고 식행동에 따

른 편의점 편의식품 이용실태와 만족도를 분석하여 편의점

편의식품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식행동 관련 요인을 이해하

고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23년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경기도에 거

주하고 있으며, 편의점 이용 경험이 있는 2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거한 설문지는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27부를 제
외하고 최종 203명(분석률: 88.0%)의 유효응답을 분석에 활
용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연구의 설문지의구성은 대학생의 식행동, 편의점편의

식품 관련 선행연구(Rho JO & Chang EH 2012; Pae MK 
2016; Shin GN 등 2017; Lee GE 등 2021)를 참고하여 작성
하고 10명의 대학생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수정․보완하
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년, 거
주형태, 아르바이트 유무, 월평균 소득)과 식행동에 관하여
(식사의 규칙성, 아침식사 여부, 식사시간, 가공식품 선호도, 
인스턴트 식품 섭취빈도, 야식 섭취빈도, 야식 섭취방법 등) 
7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편의점 편의식품 이용현황에 대해서
편의식품 구매경험, 구매빈도, 구매시간, 구매금액 등 4개 문
항을 조사하였고, 편의점에서 이용하는 편의식품과 편의점
편의식품을 선택하는 이유, 편의점 편의식품 품질만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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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포장, 위생, 가격, 맛, 전반적인 품질을 5점 리커트 척
도(1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5점 매우 만족한다)로 조사하
였다. 식행동에 따른 편의점 편의식품 이용현황과 품질만족
도를 분석하기 위해 식사의 규칙성과 주중 아침식사 횟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대학생의 편의식품 이
용현황,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편의식품, 편의식품 선택이유, 
편의식품에 대한 품질만족도를 분석하였다.

3. 통계처리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21.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경기지역 일부 대학생의 식행동 문항에
대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식사의 규칙성과 주중 아
침식사 횟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편의점
편의식품이용현황의범주형변수에대하여 χ2-test(Chi-spuare 
analysis)를 실시하였고,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편의식품에

대해서는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식사의 규칙성
과 편의점 편의식품 품질만족도에 대해서 독립표본 t-검정
과 주중 아침식사 횟수에 따른 편의점 편의식품 품질만족도

요인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
용하여 유의수준 p<0.05에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대학생의 식행동
경기 남부지역 대학생의 식행동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1과 같다. 식사의 규칙성에 대하여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대학생은 91명(44.8%), ‘불규칙적’이라고 응답한 대학생은

112명(55.2%)으로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있는 대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자신
의 식생활 개선점으로 불규칙한 식사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

았다(Kim KH 2003). 주중 아침식사 횟수를 조사한 결과 ‘주
1∼2회 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79명(38.9%)으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아침 결식’이 70명(34.5%), ‘주 3∼4회’가 29명
(14.3%) 순으로나타났다. Kim KH(2003)의 광주지역 대학생
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하루식사중 아침식사가중요하다

고 응답한 대학생이 많았으나 대학생들의 70% 이상이 아침
에 결식한다고 하여 알고 있음과 행동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영양교육의 방향도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식사시간은 ‘10∼20분 미
만’이 102명(50.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0∼30분
미만’이 67명(33.0%)으로 나타났으며, Pae MK(2016)의 연구
에서도 대학생들은 ‘10∼20분 미만’ 식사시간을 사용한다는

Table 1. Dietary behavior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

Regularity of meals
Regular  91(44.8)

Irregular 112(55.2)

Frequency of 
breakfast/wk

None  70(34.5)

1∼2 times  79(38.9)

3∼4 times  29(14.3)

5 times   7( 3.4)

Every day  18( 8.9)

Duration of 
meal time

<10 min  12( 5.9)

10∼<20 min 102(50.2)

20∼<30 min  67(33.0)

30∼<40 min  13( 6.4)

40 min≤   9( 4.4)

Preference for 
processed foods

Yes 154(75.9)

No  49(24.1)

Frequency eating 
instant food/wk

None   3( 1.5)

1∼2 times  77(37.9)

3∼4 times  92(45.3)

5 times  20( 9.9)

Every day  11( 5.4)

Reasons for eating 
instant food/wk

Convenience 127(62.6)

Good taste  46(22.7)

Low price  21(10.3)

Diversity of products   5( 2.5)

Others   4( 2.0)

Frequency of 
night-eating/wk

<1 time  46(22.7)

1∼2 times 107(52.7)

3∼4 times  44(21.7)

5 times   4( 2.0)

Every day   2( 1.0)

Methods of 
night-eating

Convenience store  47(23.2)

Delivery 104(51.2)

Take out  15( 7.4)

Restaurant   8( 3.9)

Cook it yourself  29(14.3)

Total 20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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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가장 많아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가공식
품 선호도에 대해서 154명인 75.9%가 선호한다고 응답하였
으며, 주중 인스턴트 식품 섭취빈도에 대해서 92명(45.3%)
이 ‘주 3∼4회 한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1∼2회가 77명
(37.9%)으로 나타났다. 인스턴트 식품 섭취이유에 대해서는
127명(62.6%)이 ‘간편해서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주중
야식을 섭취하는 빈도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주 1∼2회 한
다’는 응답이 107명(52.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섭취
안 함’이 46명(22.7%)으로 나타났다. Pae MK(2016)의 연구
와 Lee GE 등(2021)의 연구에서는 ‘월 3∼4회 야식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 2∼3회’ 순으로 나타났
는데, 청주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의 연구로 지역에 따른 대
학생들의 야식 섭취 빈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야
식 섭취방법에 대해서는 ‘배달’이 104명(51.2%)으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편의점’이 47명(23.2%), ‘직접 조리’가 29명
(14.3%)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식행동 관련 선행연구
에서 대학생들의 불규칙한 식사 시간, 아침 결식, 가공식품
및편의식품과다섭취, 야식및간식등바람직하지못한식

행동의 문제점을 보고하였다(Pae MK 2016; Lee KH 등
2019; Lee RZ & Kim JH 2019).

2. 대학생의 식행동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경기 남부지역 대학생의 식행동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

성은 Table 2와 같다. 규칙적인 식사 여부에 대해서 여학생
과 남학생 모두 ‘불규칙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Lee MS & 
Woo MK(2003)의 연구에서 1993년과 2000년 사이 대학생들
의식행동중 식사의규칙성에서가장많은변화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남학생은 5배 정도 증가
하였고, 여학생들은 체중감량 등으로 30% 정도 규칙적인 식
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ae MK(2016)의 연구에서는
편의점 편의식품 섭취를 ‘월 1회 이하’, ‘월 2∼4회’, ‘월 5회
이상’으로 분류하여 특성을 보았고, ‘월 5회 이상’ 섭취군의
남성이 여성보다 식사를 더 불규칙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고 응답한 학생 91명 중 4학년이
39명 4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학년이 29명 31.9%
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경향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according to eating behavior

Characteristics Total
(n=203)

Regularity of meals
χ2-value
(p-value)

Frequency of breakfast(times/wk)
χ2-value
(p-value)Regular

(n=91)
Irregular
(n=112)

None
(n=70)

1∼2 
(n=79)

3∼4
(n=29)

5
(n=7)

Every 
day

(n=18)

Gender
Female 140(69.0)1) 64(70.3) 76(67.9) 0.143

(0.705)
52(74.3) 52(65.8) 17(58.6) 6(85.7) 13(72.2) 3.747

(0.441)Male  63(31.0) 27(29.7) 36(32.1) 18(25.7) 27(34.2) 12(41.4) 1(14.3)  5(27.8)

Academic 
year

Freshman   8( 3.9)  3( 3.3)  5( 4.5)

7.871*

(0.049)

 3( 4.3)  1( 1.3)  1( 3.4) 1(14.3)  2(11.1)

26.735**

(0.008)
Sophomore  61(30.0) 20(22.0) 41(36.6) 28(40.0) 25(31.6)  4(13.8) 0( 0.0)  4(22.2)

Junior  49(24.1) 29(31.9) 20(17.9) 12(17.1) 23(29.1)  5(17.2) 1(14.3)  8(44.4)

Senior  85(41.9) 39(42.9) 46(41.6) 27(38.6) 30(38.0) 19(65.5) 5(71.4)  4(22.2)

Residence 
type

Home with parents 152(74.9) 78(85.7) 74(66.1)
10.342**

(0.006)

47(67.1) 60(75.9) 23(79.3) 5(71.4) 17(94.4)
7.582

(0.475)Self-boarding  26(12.8)  7( 7.7) 19(17.0) 11(15.7) 11(13.9)  2( 6.9) 1(14.3)  1( 5.6)

Dormitory  25(12.3)  6( 6.6) 19(17.0) 12(17.1)  8(10.1)  4(13.8) 1(14.3)  0( 0.0)

Part-time job
Yes 105(51.7) 51(56.0) 54(48.2) 1.233

(0.267)
33(47.1) 36(45.6) 19(65.5) 6(85.7) 11(61.1) 7.870

(0.096)No  98(48.3) 40(44.0) 58(51.8) 37(52.9) 43(54.4) 10(34.5) 1(14.3)  7(38.9)

Monthly 
allowance

(1,000 won)

<500  55(27.1) 23(25.3) 32(28.6)

2.018
(0.569)

16(22.9) 25(31.6)  6(20.7) 2(28.6)  6(33.3)

7.967
(0.788)

500∼<1,000  89(43.8) 37(40.7) 52(46.4) 29(41.4) 37(46.8) 13(44.8) 4(57.1)  6(33.3)

1,000∼<1,500  30(14.8) 16(17.6) 14(12.5) 13(18.6)  7( 8.9)  5(17.2) 1(14.3)  4(22.2)

1,500≤  29(14.3) 15(16.5) 14(12.5) 12(17.1) 10(12.7)  5(17.2) 0( 0.0)  2(11.1)

1) n(%).
* p<0.05, ** p<0.01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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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으며, 규칙적인 식사 여부와 학년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학생들의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함
께 자택 거주’가 152명 74.9%로 가장 많았으며, 식사를 규칙
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부모님과 자택에 거주’하는 학생이
많았는데(p<0.01), 이러한 결과는 부모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함께 식사를 해주시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Lee YN 
등(1996)의 연구에서도 ‘자택 거주’ 대학생이 가장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고 있다고하여 본연구와 유사한경향이나타났

으며(Seo BM 2017), 자택 외 거주형태를 가진 학생들의 식
행동 진단 점수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자취’를 하
는 대학생의경우불규칙한 식사와가공식품섭취 및외식의

빈도가 높고 부적절한 식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Park EH 등 2009; Kim SJ 등 2015).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
생은 105명 51.7%로 나타났는데,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학
생이 아르바이트의 유무와 관계없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용돈을 포함한 월평균 소득은 ‘50∼100만 원 사이’
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5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Pae 
MK(2016)의 청주지역 대학생의 연구에서 편의식품을 ‘월 5
회 이상’ 섭취하는 군에서 용돈이 ‘40만 원 이상’으로 ‘월 1
회’, ‘월 2∼4회’ 섭취하는 군에 비하여 용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의식품 이용도 많았다.
주중 아침식사 횟수에 대해서 여학생은 ‘아침 결식’과 ‘주

1∼2회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남학생은 ‘주 1∼2회
아침식사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아침식사 횟수에서 아침
결식을 하는 대학생은 2학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3학년과 4학년은 ‘주 1∼2회 아침식사를 한다’는 응답이 많
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침식사 횟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 주 1∼2회 아침식사를 하는 대학생들은 ‘부
모님과 자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아침 결식을 하는 대학
생들은 ‘기숙사’에거주하는학생이많았다. Lee GE 등(2021)
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아침식사 빈도가 주 1.99회로 매
우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식생
활의 문제점으로 불규칙한 식사시간을 꼽았다. 2019년 국민
건강통계조사에서도 19∼29세의 아침식사 빈도를 조사하였
고 ‘거의 안 먹음’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주 5∼
7회’ 27.6%, ‘주 1∼2회’ 20.9% 순으로 나타났고, 전 연령대
중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가
장 높은연령대로나타나 본연구결과와유사한 경향을 보였

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0).

3. 대학생의 식행동에 따른 편의식품 이용현황
경기 남부지역 대학생의 식행동에 따른 편의점 편의식품

이용현황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조사대학생 중 193

명 95.1%가 편의점 편의식품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식사 규칙성에 따라서는 구매경험이 있는 대학생 193
명 중 ‘불규칙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06명으로 ‘규칙적’
이라고 응답한 학생 87명보다 많았으며, 식사가불규칙한 대
학생일수록 편의점 편의식품 구매가 많음을 알 수 있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식사가 규칙적, 불규칙적이라고 응
답한 대학생 모두에서 편의식품을 ‘주 1∼2회 구매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 3∼4회’, ‘매일’ 순으로 나타
났다. Kim SJ 등(2015)과 Pae MK(2016)의 연구에서 대학생
들은 편의점 편의식품을 ‘주 1∼3회’ 또는 ‘주 2∼3회’ 정도
구입하여 섭취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같은 편의식품이라도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났다(Han MH 등 2014). 편의식품 구매
시간은 ‘오후 5∼8시 사이’가 52명 25.6%로 나타났고, 다음
이 ‘오전 11∼오후 2시 사이’가 47명 23.2%, ‘오후 2∼5시’ 
순으로 나타났다. 식사의 규칙성에 따라서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오전 11∼오후 2시 사이’의 점심시간에 이
용이 많았고, 식사가 ‘불규칙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오
후 5∼8시 사이’의 저녁시간에 이용이 많았으며, 다음이 ‘오
후 2∼5시’ 순이었다. 식사의 규칙성에 따른 편의점 편의식
품 구매시간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식사의 규칙성과 편의점 편의식품 구매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p<0.05). Pae MK(2016)의 연구에서 청주지역 대학생
들은 ‘오후 2∼6시 사이’의 점심과 저녁시간 사이에 편의점
편의식품 이용이 많아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냈다. 1회
평균 편의식품 구매금액은 ‘5,000~10,000원 미만’이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5,000원 미만’, ‘10,000∼15,000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식사의 규칙성에 따라서 규칙적이라고 응
답한 대학생은 ‘5,000원 미만’이 42명 46.2%로 가장 많았고, 
불규칙적이라고 응답한 대학생은 ‘5,000∼10,000원 미만’이
59명 52.7%로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학생일수록 1회 편의식
품 구매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선행연구에서
청주지역 대학생들은 1회 편의식품을 구매하는데 3,000∼
6,000원을 소비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Pae MK 2016).
편의식품구매경험이있는 대학생 중 ‘주 1∼2회 아침식사

를 한다’는 응답이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아침 결
식’으로 67명이었으며, ‘주 3∼4회 아침식사를 한다’는 응답
은 29명으로 나타났다. 주 3∼4회 아침식사를 하는 대학생들
을 제외하고 모든 군에서 ‘주 1∼2회’ 편의식품을 구매한다
는 응답이 많았다. 아침결식을 하는 대학생들은 ‘오후 5∼8
시 사이’에 편의식품의 이용이 많았고, 주 1∼2회 아침식사
를하는 대학생들은 ‘오후 2∼5시 사이’, 매일 아침식사를 하
는 대학생들은 점심시간인 ‘오전 11∼오후 2시 사이’에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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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구매가많았다. 아침 결식, 주 1∼2회, 주 3∼4회아침식
사를 하는 대학생들은 1회 편의식품 구매금액으로 ‘5,000∼
10,000원 미만’을 사용하는 대학생이 많았으며, 아침식사 횟
수가 많을수록 1회 구매금액은 ‘5,000원 미만’으로 적게 나
타났다(p<0.05).

4. 대학생의 식행동에 따라 이용한 편의식품
경기 남부지역 대학생의 식사 규칙성과 주중 아침식사 횟

수에 따라 이용한 편의점 편의식품 에 대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대학생들은 식사대용 편의식품으로 ‘라면’을 가장
많이 구매하였고, 다음으로 ‘음료류’, ‘김밥류’, ‘과자’, ‘아이
스크림’ 순으로 구매가 많았다. Lee KA 등(2010)의 창원과
마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라면, 컵라면, 

편의점 김밥의 섭취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Pae MK 
(2016)의 청주지역 대학생들의 연구에서도 식사대용 편의식
품으로 라면류(라면, 우동 등)와 김밥류(김밥, 삼각김밥 등)
를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어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

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학생들은 식
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대학생들보다 대부분의 식사대용 편

의식품의 이용이 많았고, 식사의 규칙성에 따라 대학생들의
식사대용 편의식품의 종류 선택에는 차이가 없었다. 주중 아
침식사 횟수에 따라서도 ‘아침 결식’, ‘주 1∼2회’, ‘주 3∼4
회’의 경우에서도 식사의 규칙성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5. 대학생의 식행동에 따른 편의식품 선택이유
경기 남부지역 대학생의 식행동에 따른 편의점 편의식품

Table 3. Status of convenience food use at convenience stores according to eating behavior

Characteristics Total
(n=203)

Regularity of meals
χ2-value
(p-value)

Frequency of breakfast(times/wk)
χ2-value
(p-value)Regular

(n=91)
Irregular
(n=112)

None
(n=70)

1∼2 
(n=79)

3∼4
(n=29)

5
(n=7)

Every 
day

(n=18)

Purchase 
experience

Yes 193(95.1)1) 87(95.6) 106(94.6) 0.099
(0.753)

67(95.7) 74(93.7) 29(100.0) 7(100.0) 16(88.9) 3.729
(0.444)No 10( 4.9)  4( 4.4)  6( 5.4)  3( 4.3)  5( 6.3)  0( 0.0) 0( 0.0)  2(11.1)

Frequency of 
purchase

Every day 28(13.8) 12(13.2) 16(14.3)

2.355
(0.671)

14(20.0)  9(11.4)  3(10.3) 1(14.3)  1( 5.6)

15.008
(0.524)

3∼4 times/wk 65(32.0) 27(29.7) 38(33.9) 19(27.1) 29(36.7) 12(41.4) 1(14.3)  4(22.2)

1∼2 times/wk 82(40.4) 37(40.7) 45(40.2) 26(37.1) 33(41.8) 10(34.5) 3(42.9) 10(55.6)

1∼2 times/mon 18( 8.9) 11(12.1)  7( 6.3)  8(11.4)  3( 3.8)  4(13.8) 1(14.3)  2(11.1)

None 10( 4.9)  4( 4.4)  6( 5.4)  3( 4.3)  5( 6.3)  0( 0.0) 1(14.3)  1( 5.6)

Purchasing 
time

Before 9 am 15( 7.4)  8( 8.8)  7( 6.3)

15.913*

(0.014)

 4( 5.7)  4( 5.1)  4(13.8) 2(28.6)  1( 5.6)

30.927
(0.156)

9∼11 am 19( 9.4) 10(11.0)  9( 8.0)  3( 4.3) 10(12.7)  1( 3.4) 1(14.3)  4(22.2)

11 am∼2 pm 47(23.2) 30(33.0) 17(15.2) 18(25.7) 15(19.0)  8(27.6) 1(14.3)  5(27.8)

2∼5 pm 39(19.2) 18(19.8) 21(18.8) 12(17.1) 17(21.5)  8(27.6) 1(14.3)  1( 5.6)

5∼8 pm 52(25.6) 17(18.7) 35(31.3) 25(35.7) 15(19.0)  6(20.7) 2(28.6)  4(22.2)

8∼11 pm 26(12.8)  6( 6.6) 20(17.9)  7(10.0) 14(17.7)  2( 6.9) 0( 0.0)  3(16.7)

After 11 pm  5( 2.5)  2( 2.2)  3( 2.7)  1( 1.4)  4( 5.1)  0( 0.0) 0( 0.0)  0( 0.0)

Purchase 
amount
(won)

<5,000 71(35.0) 42(46.2) 29(25.9)

11.492*

(0.022)

15(21.4) 28(35.4) 10(34.5) 6(85.7) 12(66.7)

29.088*

(0.023)

5,000∼<10,000 97(47.8) 38(41.8) 59(52.7) 38(54.3) 42(53.2) 13(44.8) 1(14.3)  3(16.7)

10,000∼<15,000 27(13.3)  8( 8.8) 19(17.0) 14(20.0)  6( 7.6)  5(17.2) 0( 0.0)  2(11.1)

15,000∼<20,000  5( 2.5)  1( 1.1)  4( 3.6)  1( 1.4)  2( 2.5)  1( 3.4) 0( 0.0)  1( 5.6)

20,000≤  3( 1.5)  2( 2.2)  1( 0.9)  2( 2.9)  1( 1.3)  0( 0.0) 0( 0.0)  0( 0.0)

1) n(%).
* p<0.05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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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유는 Table 5와 같다. 편의점 편의식품 선택이유에 대
해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대학생이 78명
3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매의 편리성’, ‘저렴한 가
격’ 순으로 나타났다. Pae MK(2016)의 연구에서 편의점 편
의식품 선택이유에 대해서 청주지역대학생들은 ‘쉽게 살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시간이
없어서’, ‘가격이 싸서’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경
향이 나타났다. Lee KA 등(2010)의 연구에서는 ‘조리의 간
편성’ 때문에 편의식품을 선택한다고 하였으며, Kim SJ 등
(2015)의 연구에서는 저렴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

Table 4. Types of convenience foods preferred by convenience stores according to eating behavior

Classification Total
Regularity of meals1) Frequency of breakfast(times/wk)1) 

Regular Irregular None 1∼2 3∼4 5 Every day

Ramen  119(59.2)2) 54(26.9)  65(32.3) 45(22.4) 44(21.9) 19( 9.5) 3(1.5)  8(4.0)

Beverage 108(53.7) 43(21.4)  65(32.3) 42(20.9) 41(20.4) 16( 8.0) 2(1.0)  7(3.5)

Gimbap  82(40.8) 41(20.4)  41(20.4) 25(12.4) 27(13.4) 15( 7.5) 4(2.0) 11(5.5)

Snack  59(29.4) 26(12.9)  33(16.4) 27(13.4) 19( 9.5)  7( 3.5) 1(0.5)  5(2.5)

Ice cream  42(20.9) 19( 9.5)  23(11.4) 17( 8.5) 17( 8.5)  4( 2.0) 0(0.0)  4(2.0)

Bread  29(14.4) 11( 5.5)  18( 9.0)  8( 4.0) 15( 7.5)  4( 2.0) 0(0.0)  2(1.0)

Sausages  28(13.9) 12( 6.0)  16( 8.0) 12( 6.0)  9( 4.5)  6( 3.0) 0(0.0)  1(0.5)

Sandwiches  18( 9.0)  9( 4.5)   9( 4.5)  7( 3.5)  7( 3.5)  0( 0.0) 0(0.0)  4(2.0)

Topokki  18( 9.0)  6( 3.0)  12( 6.0)  3( 1.5) 13( 6.5)  0( 0.0) 1(0.5)  1(0.5)

Snacks for alcohol  15( 7.5)  4( 2.0)  11( 5.5)  4( 2.0)  7( 3.5)  4( 2.0) 0(0.0)  0(0.0)

Dairy product  14( 7.0)  6( 3.0)   8( 4.0)  5( 2.5)  7( 3.5)  0( 0.0) 1(0.5)  1(0.5)

Donburi  12( 6.0)  5( 2.5)   7( 3.5)  3( 1.5)  7( 3.5)  2( 1.0) 0(0.0)  0(0.0)

Lunch boxes  12( 6.0)  4( 2.0)   8( 4.0)  5( 2.5)  5( 2.5)  1( 0.5) 0(0.0)  1(0.5)

Others   6( 3.0)  5( 2.5)   1( 0.5)  1( 0.5)  2( 1.0)  1( 0.5) 1(0.5)  1(0.5)

Total 201(100.0)3) 91(45.3) 110(54.7) 70(34.8) 77(38.3) 29(14.4) 7(3.5) 18(9.0)

1) Multiple responses.
2) n(%).
3) It differs from th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due to non-response. 

Table 5. Reasons for choosing convenience food from convenience stores according to eating behavior

Characteristics　 Total
(n=203)

Regularity of meals
χ2-value
(p-value)

Frequency of breakfast(times/wk)
χ2-value
(p-value)Regular

(n=91)
Irregular
(n=112)

None
(n=78)

1∼2
(n=74)

3∼4
(n=39)

5
(n=11)

Every day
(n=1)

Not enough time  78(38.4)1) 34(37.4) 44(39.3)

4.694
(0.320)

29(41.4) 28(35.4) 13(44.8) 1(14.3) 7(38.9)

13.803
(0.613)

Easy to purchase 74(36.5) 36(39.6) 38(33.9) 22(31.4) 33(41.8)  6(20.7) 5(71.4) 8(44.4)

A meal at a low 
price 39(19.2) 19(20.9) 20(17.9) 13(18.6) 15(19.0)  8(27.6) 1(14.3) 2(11.1)

Choice of various 
menus 11( 5.4)  2( 2.2)  9( 8.0)  6( 8.6)  2( 2.5)  2( 6.9) 0( 0.0) 1( 5.6)

Others  1( 0.5)  0( 0.0)  1( 0.9)  0( 0.0)  1( 1.3)  0( 0.0) 0( 0.0) 0( 0.0)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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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식사대용으로 편의식품을 자주 이용한다고 하였다. 
식사의 규칙성에 따라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학생들은 ‘이
용의 편리성’ 때문에 선택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학생들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학생들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불규칙적으로 식사하는 학생은 ‘구매의
편리성’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주중아침식사 휫수에 따라서아침 결식과주 3∼4회 아침식
사를 하는 대학생들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주 1∼2회, 주 5회,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대학
생들은 ‘구매의 편리성’이라고 응답한 대학생이 많았다. 대
학생들은 유행에 민감하고 고등학교와 다르게 시간과 규율

면에서 자율성이 많이 주어지지만 불규칙한 수업시간과 통

학시간의 증가, 거주형태의 변화, 제한된 경제력, 조리능력의
부족, 제한된 영양지식으로 인하여 편의식품 섭취가 높다고
하였다(Kim MH 등 2013).

6. 대학생의 식행동에 따른 편의식품 품질만족도
경기 남부지역 대학생의 식행동에 따른 편의식품 품질만

족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대학생들은 편의식품의
‘위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맛, 포장, 
전반적인 품질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
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식
사대용 편의식품의 영양평가 연구(Shin GN 등 2017)에서 1

회 제공량과 영양을 평가한 결과 떡볶이류의 경우 탄수화물

과 당류 위주의 고열량 식품이었으며, 식사로 섭취할 경우
섭취량의조절과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수 있는부식의 조

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밥류 중 도시락의 경우 한 끼
열량은 충족하였으나 다른 밥류를 단품으로 섭취할 경우 한

끼 열량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편의식품에 다양

한영양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하였다(Shin GN 등 2017). 
또한 편의식품의 잦은 섭취에는 식품의 품질 개량, 보전성
또는 기호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식품첨가물을 사용

하고있어장기적으로 잦은섭취는 위해를일으킬수 있다고

하였다(Lee YS 2010). 식사의 규칙성에 따라서 식사를 규칙
적으로 하는 대학생은 ‘맛’에 대한 품질 만족도가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위생’, ‘포장’, ‘가격’ 순으로 나타났다. 식사가
불규칙한 대학생은 편의식품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만족
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위생’, ‘맛’, ‘포장’, ‘가격’ 순으
로 나타났다. 식사의 규칙성과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만족
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대학생이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대학생보다 ‘전반적인 품질’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주중 아
침식사 횟수에 따라서 아침 결식을 하는 대학생들은 편의식

품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주
1∼2회, 주 3∼4회, 주 5회 아침식사를 하는 대학생들은 ‘맛’
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매일 아침식
사를 하는 대학생들은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Table 6.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convenience food at convenience stores according to eating behavior

Characteristics　 Total
(n=203)

Regularity of meals
t-value

(p-value)

Frequency of breakfast(times/wk)
F-value

(p-value)Regular
(n=91)

Irregular
(n=112)

None
(n=70)

1∼2
(n=91)

3∼4
(n=91)

5
(n=91)

Every day
(n=91)

Overall quality 3.49±0.771) 2.89±0.53 3.98±0.57 —14.061***

(0.000) 3.69±0.67b2) 3.58±0.81b 3.28±0.80ab 2.86±0.39a 2.94±0.64a 12.843***

(0.000)

Nutrition 2.81±0.84 2.76±0.84 2.86±0.85 —0.833
(0.406) 2.80±0.86 2.84±0.87 2.97±0.68 2.86±1.22 2.50±0.71 0.883

(0.475)

Packaging 3.53±0.72 3.55±0.69 3.52±0.75 0.310
(0.757) 3.56±0.77 3.47±0.66 3.59±0.68 3.86±1.07 3.50±0.71 0.579

(0.678)

Hygiene 3.61±0.71 3.60±0.67 3.62±0.75 —0.116
(0.908) 3.67±0.72 3.52±0.71 3.72±0.65 3.71±0.76 3.56±0.78 0.700

(0.593)

Price 3.28±0.90 3.20±0.87 3.35±0.93 —1.180
(0.239) 3.27±0.88 3.16±0.91 3.34±0.94 3.00±0.82 3.83±0.79 2.272

(0.063)

Taste 3.57±0.72 3.62±0.73 3.54±0.71 0.787
(0.432) 3.49±0.74 3.57±0.67 3.72±0.70 3.86±0.69 3.56±0.86 0.858

(0.490)

1) Mean±S.D. Likert scale from 1 to 5 (1: Strongly disagree∼5: Strongly agree).
2)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by t-test and one-way ANOV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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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아침식사 횟수와 ‘전반적인 품질’ 만족도 사이에 유의
적이 차이가 나타났고, 주중 아침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편의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0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성장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대학

생을 대상으로 식행동을 조사하고 식행동에 따른 편의점 편

의식품 이용실태와 품질만족도를 분석하여 편의식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식행동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2023년 5월 22
일부터 6월 9일까지 경기 남부지역에거주하고 있으며, 편의
점 이용 경험이 있는 총 2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도출을위해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27부를 제외하고 최종 203명(분석률: 88.0%)의 유효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학생의 식행동 중 식사의 규칙성에 대하여 ‘규칙적으로

식사한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91명(44.8%), ‘불규칙적으로
식사한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112명(55.2%)으로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대학생이 많았다. 주중 아침식사 횟수에 대해서
‘1∼2회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79명(38.9%)으로 가장 많았
고, 식사시간은 ‘10∼20분 미만’이 102명(50.2%)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중 154명인 75.9%가 ‘가공식품을 선호한다’
고 하였으며, 주중 인스턴트 식품 섭취빈도에 대해서 92명
(45.3%)이 ‘주 3∼4회 섭취한다’고 하였다. 야식 섭취빈도에
대해서 ‘주 1∼2회 야식한다’는 대학생이 107명(52.7)으로 가
장 많았고, 야식 섭취방법에 대해서는 ‘배달’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규칙적인 식사 여부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에서 남․여학생 모두 ‘불규칙적으로 식사한다’는 응답이 많
았으며, 4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경향
이 있었다. 거주형태에 대해서 ‘부모님과 자택거주’한다는
응답이 152명 74.9%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과 자택거주’
하는 학생일수록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학생들의 용돈을 포함한 월평균 소득은 ‘50∼100만 원 사이’
가 가장 많았다. 주중 아침식사 횟수에 대해서 여학생은 ‘아
침결식’과 ‘주 1∼2회 아침식사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
며, 남학생은 ‘주 1∼2회 아침식사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아침결식 하는 대학생은 ‘2학년’이 가장 많았고, 주 1∼2회
아침식사 한다는 대학생들은 ‘부모님과 자택거주’하는 학생
이 많았으며, 아침에 결식하는 대학생들은 ‘기숙사 거주’가
많았다.
연구에참여한 대학생 중 193명 95.1%가 편의식품 구매경

험이 있었고, 식사의 규칙성에 따라서 ‘불규칙적’이라고 응
답한 학생이 106명으로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학생 87명보

다 많았다. 대학생들은 ‘주 1∼2회 편의식품을 구매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는 대학생의 편의식품
구매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편의식품 구매시간은 ‘오
후 5∼8시 사이’에 이용이 많았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대학생들은 점심시간인 ‘오전 11∼오후 2시 사이’에 이용이
많았고, 불규칙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오후 5∼8시 사
이’에 이용이 많았다. 식사의 규칙성에 따른 편의식품 구매
시간은 점식시간과 저녁시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식사의
규칙성과 편의식품 구매시간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

다. 1회 평균 편의식품 구매금액은 ‘5,000∼10,000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대학생은 ‘5,000원
미만’의 편의식품 구매가 많았고, 식사를 불규칙하게 한 대
학생일수록 1회 편의식품구매금액이많았다. 편의식품 구매
경험이 있는 대학생 중 ‘주 1∼2회’ 아침식사가 74명으로 가
장 많았고, 아침에 결식하는 대학생들은 ‘오후 5∼8시 사이’
에 편의식품의 구매가 많았으며, 아침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1회 구매금액이 ‘5,000원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들은 식사대용 편의식품으로 ‘라면’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대학생들은 식
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대학생들보다 식사대용 편의식품의

이용이 많았다. 편의식품의 품질만족도에 대해서 대학생들
은 편의식품의 ‘위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영양’
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대학생은 ‘맛’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불규칙적
으로 식사를 하는 대학생들은 편의식품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의 규칙성과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만족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
는데,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는 대학생이 식사를 규칙적으
로 하는 대학생보다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
다. 주중 아침식사 횟수에 따라서 아침결식을 하는 대학생들
은 편의식품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주
중 아침식사 횟수와 ‘전반적인 품질’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
가 있었으며, 아침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편의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낮아졌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식행동이 편의점 편의

식품의 이용과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성장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식사와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식생

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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